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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친일인명사전’이 공개되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 되었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는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 법제처가 국회입법조사처로 제출한 법령 내 일제 잔재 

정비대상 용어 50개로 현재 서울특별시 21개 조례에서도 이러한 

일본어식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필’, ‘감안’, ‘개호’ 등의 일본식 한자어를 각각 ‘고쳐씀’, 
‘고려’, ‘간병’ 등의 표현으로 순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서울시민

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름 쓰임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서울시민들이 쉽고 편리한 한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